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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계: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를 심으로*

김 효 정 이 승 연† 노 경 란

아이코리아 송 아이존 이화여자 학교 심리학과 아이코리아 송 아이존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계를 살펴보는 한편, 애착, 분리-

개별화와 불안의 계 속에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학생 491명의 부모 애착 척도, 한국청소년개체화 척도, 사회

지지 척도, 특성불안 척도 결과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첫째,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상 분석

결과, 두 변인 간 유의한 정 상 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애착, 분리-개별화, 사회 지지

의 하 요인의 불안 측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보았을 때, 남학생의 불안에 있

어서는 애착, 분리-개별화, 정서 지지가 측력이 있는 것으로 밝 졌고, 여학생의 불안에

있어서는 분리-개별화, 평가 지지가 불안을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과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에서는 앞서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밝 졌던 정

서 지지의 완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 졌고, 여학생에서는 앞서 불안을 유의하

게 설명한다고 밝 졌던 평가 지지의 완충효과가 유의함이 밝 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 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애착, 분리-개별화, 사회 지지, 불안, 완충효과,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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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

지 건강보험 의료 여 심사결정 자료를 토

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박장애 진료인

원이 2009년 2만1000여명에서 5년 사이 2만

400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즉 강박장애

환자가 최근 5년 간 13.1% 증가한 것이다. 그

런데 주목할 만 한 은 반에 가까운 45.2%

의 환자가 20-30 청년층이라는 것이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14). 한편 국외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3-13%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과 같

은 청년층의 경우 10명 4명이 사회 불안

이나 수 음을 경험한다고 한다(Pilkonis &

Zimbardo, 1979). 이와 같이 불안장애에서 청년

층의 높은 비율은 청년기의 불안에 한 취약

성을 반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청년층을

표하는 학생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 입학과 동시에 자기정체감확

립 등 요한 발달과업에 직면하게 되는데,

학교 신입생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업 진로에 한 고민(75.24%), 목표

상실과 가치 혼란(43.94%), 자율 인 학생

활에 한 부 응(30.2%) 등의 문제를 호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학, 이경아, 이정화,

2008).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하여 학업과 진

로 취업문제로 큰 부담감을 느끼고, 불확

실한 미래, 시험과 평가에 한 두려움과 불

안 등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하며 갑자기 늘

어난 인 계에 히 처하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인 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

한 안고 있다(김상옥, 2010). 따라서 건강한 성

인기로의 이 을 해 청년기 발달과업의 성

취가 요하고, 이를 해서는 정서 인 문제

를 조 하고 리하는 것이 요한 제 조건

이라 할 수 있다(조화진, 서 석, 2010).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심리학에서는 그동안

학생의 불안과 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을

밝히기 해 노력해 왔는데, 그 에서 애착

(attachment)은 Bowlby(1958)가 자신과 가장 가

까운 사람과 형성하게 되는 지속 인 정서

유 계로 정의한 이래로 재까지도 요한

연구 변인으로서 꾸 히 주목받아 왔다. 애착

은 개인이 성장, 발달해 감에 따라 지속 인

변화와 수정을 겪게 되며 청소년기, 성인기의

응에 요한 향을 주게 되는데(장휘숙,

1997), Shaffer(1993)의 연구는 불안이 기의 애

착의 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어머니와

의 회피 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정서를 알고

의식하는 정보처리 과정을 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서경험을 종종 무시하며(Wei,

Vogel, & Ku, 2005),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와 불안정 애착을 유지하는 자녀는 험상황

에서 애착 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

지 못해 부정 인 정서 조 방법으로

인 상황이나 사람에 한 회피를 사용한다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발달 으로

과도기 인 시기에 놓인 학생들이 여러 가

지 정서경험이나 기 상황에 이처럼 하

게 처하지 못한다면 안정 인 응이 힘들

고 결과 으로 불안과 같은 심리 인 디스트

스는 높아 질 것이라고 상된다. 여러 연

구에서는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계 경험이

성인기의 응을 측하는 인지 , 정서 ,

인 계 지표임을 밝 왔으며(Larose &

Boivin, 1998;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Rice, Cunningham, & Young, 1997; Rice, Lopez,

& Vergara; 2005), 환경 요인으로서 가정에서

양육자의 향을 요한 변인으로 제시한 연

구결과(Shek & Ma, 2001) 역시 애착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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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응간의 한 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애착과 불안의 계에 한 연구를 살펴보

면, 부모와 정 인 애착 계를 맺지 못했을

경우, 청년기에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인

계의 부 응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

고되고 있으며(Armsden & Greenberg, 1987; Bell,

Avery, Jenkins, Feld, & Schoenrock, 1985),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애착과 불안에 부

상 계가 있음은 여러 번 증명된 바 있다

(배성희, 1995; 장휘숙, 1997; 한상희, 2005). 애

착 계가 안정 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정

정서가 높고, 반 로 불안정 애착일 경우 우

울이나 불안감이 증가되었으며(김용희, 2009),

애착유형에 따른 불안을 알아본 연구에서도

회피>양가>안정 애착의 순서로 인불안이

높게 나타났다(신노라, 2000).

한편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청년기

에 부모와의 애착과 독립된 자기(self) 사이

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가는 요한

발달 이슈가 된다(황수민, 방희정, 신지은,

2010). 즉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이루는 것은

청년기의 다른 발달과제이다. 분리-개별화

(separation-individuation)는 유아가 어머니와 공

생 계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독립된 개체

로 지각하고, 자율 으로 행동하는 제 1의 분

리-개별화와, 청소년이 이제까지의 유아 인

인 계로부터 독립하여 정서 으로 의존했

던 부모로부터 탈피해 자신의 정체감을 찾아

가는 제 2의 분리-개별화 과정 모두를 일컫는

다(Blos, 1979). 청소년기의 주요한 과업이 정체

감의 획득임을 고려해 볼 때, 정서 인 의존

에서 벗어나 정체감을 획득 과정은 학생의

건강한 응에 핵심 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한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

어진 아동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았으며(김세 ,

2004), 정 인 자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곽민정, 2005).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분리-개별화 수 이 높은 경우에 체로

결혼만족도가 높았고(윤화정, 2004), 학생활

응도 순조로운 편이었다(조화진, 2005). 이러

한 분리-개별화 과정은 생애의 역동과 불

안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갈등 독립이

학 생활 부 응, 심리 문제와 련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Hoffman, 1984; Rice, 1992).

한 분리-개별화와 불안, 우울 등과의 계를

살핀 연구에서 분리-개별화가 불안과 우울 수

에도 향을 미쳤다(Quintana & Kerr, 1993).

국내에서도 분리-개별화와 심리 디스트 스

의 계는 지속 으로 보고되었는데, 학생

의 분리-개별화와 응을 살펴본 연구에서

응의 하 개념인 불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밝

짐으로써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련성이

입증되었으며(장휘숙, 2002), 분리-개별화가 행

동 자율감을 통해 정정서와 부정정서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용희, 2009).

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분리-개별

화 역시 불안과 부 인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은

서로 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

다.

그 다면 불안에 향을 주는 애착과, 분리-

개별화 이 두 변인의 계는 어떠할까? 이에

해서는 재 일 된 연구가 제시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먼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정 인 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살

펴보면, Sullivan과 Sullivan(1980)은 부모와의 애

착과 분리-개별화는 단순히 독립하지 못한다

면 의존한다는 선형 인 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으로서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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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하 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

Bloom(1987)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의 성

취와 자아형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은 부모와의 사이에 잘 형성된 신뢰,

즉 좋은 계 유지와 한 상 이 있으므로

분리와 독립의 과정은 부모에 한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가장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 다. 한 Greenberg, Sirgel과 Leitch

(1983)는 자율성 발달과 최 의 응능력 발달

심리 성숙은 부모와의 따뜻한 애정

계에 의해 진된다고 하 으며, Moore(1987)는

부모와 분리를 잘 이루어 낸 경우 심리 으로

안정되고 분리의 정도와 부모와의 좋은 계

유지는 정 인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학생들을 상으로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계를 연구한 장휘숙(2002)은 부모에 해 높

은 수 의 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이 높은 수

의 분리-개별화를 이루었으며, 학생활에

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와는 반 로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부모에 한 애착을 약화

시켜야만 성공 인 분리-개별화가 가능하다

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Ryan과

Lynch(1989)는 정서 자율성은 불안정성

낮은 자기존 감과 정 으로 상 되어 있으며,

자율성은 곧 탈 애착을 의미한다고 하 다.

Frank, Pirsch 와 Wright(1990)는 부모와의

계성이 낮아야만 분리와 독립성이 높다고 하

다. 국내 연구로는 윤승경(1989)이 학생을

상으로 애착과 독립성에 하여 연구한 결

과 자녀가 부모와의 계에서 심을 받지 못

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독립성은 발

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게

애착과 분리-개별화에 한 혼재된 연구 결과

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념의 계를 밝히기 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들 두 변인의 계를 조망해보는 것

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 에서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는

기 애착이나 분리-개별화의 계 속에서 나

타난 불안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변인은 무엇

이 있을까에 한 것이다. 이에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불안을 매개 혹은 조 하는 요

인으로서 많은 변인이 밝 져 왔지만 본 연구

에서는 사회 지지를 조 변인으로 선택하

다. 기 부모와의 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애착이나 분리-개별화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회 계에서 받게 되는 지지가 애착

이나 분리-개별화로 인한 응의 문제를 완충

시켜 수 있을까에 해 연구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상인 학생이 본격 으로 사회로 나아

가는 시기에 놓여있다는 을 생각했을 때,

학생에게 사회 지지라는 변인은 요하게

다루어 볼 만한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지지(social support)는 사회 계의 여

러 측면을 함축하는 개념으로서, 스트 스를

야기하는 부정 인 요소를 감소시키고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제하여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과정이다(사회 지지 연구회, 2002).

박지원(1985)은 사회 지지란 한 개인을 둘러

싼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 도움, 정보 도움, 물질

도움, 그리고 평가 도움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 으며, 신선 (2009)은 타인들로부터 제공

되는 자원으로 개인이 지닌 모든 지지 인

계와 사회 계망이라고 하 다. Sjolander

와 Bertero(2008)는 인간이 재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서 최 의 기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

록 인 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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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 정의 내렸다.

사회 지지에 한 선행연구들은, 사회

지지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환자들의 부

정 인 정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다

고 보고하고 있는데(Davis, Cohen, & Apolinsky,

2005), 사회 지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살

펴보면, 사회 지지가 직 으로 개인의 안

녕을 돕는 주효과(Main effect)와 사회 지지가

스트 스의 부 효과를 완충시켜 개인을 스트

스로부터 보호하는 완충효과(Buffering effect)

가 있다(Lakey & Orehek, 2011). 사회 지지의

주효과 가설은 사회 지지가 응에 직

인 향을 다고 보는 것으로 인 계에서

의 정 경험이 자신이 심 받는 상이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지각하도록 도와주고, 이

것이 응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설인 반면, 사회 지지에 한 완충효과

가설은 개인이 스트 스 상황에 처했을 때

인 계를 통해 얻게 되는 자원이 부정 인

향을 완화시켜 다는 것이다(송종용, 1988).

완충효과의 차에 해 House(1981)는 사회

지지가 개인이 스트 스 수 을 하향 으로

인지하도록 하고, 신경내분비체계를 안정시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스트 스에 덜 민감하

게 반응하도록 하여 부정 인 효과를 경감시

킨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Cohen과 Wills(1985)

는 사회 지지가 스트 스 요인에 한 평가

를 변경시키고 처 형태를 변경하거나, 자기

지각에 향을 미침으로써 스트 스를 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 다.

주효과 모델을 지지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Bal과 그의 동료들(2003)은 성 학 를 받은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 지지

가 직 으로 내 외 문제행동과 련

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완충효과모델을 지지

하는 Thoits(1993)는 사회 지지가 정신건강에

한 생활 사건의 부정 인 충격을 수정 는

완화시키는 재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기숙과 박소 (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교사로부터 사회 지지

를 받을수록 스트 스를 게 받는다고 했다.

홍상욱 외(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

족, 래,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스트

스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김미례(2006)는 연구

에서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이 제공하는

사회 지지가 스트 스 사건으로 인한 개인

의 정서 기, 부 응행동 등 부정 향

을 완화시켜주고 응 처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완충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으며, 낮

은 사회 지지 수 이 삶의 질을 해하는

험요인이며, 높은 수 의 사회 지지가 심

리 부 응을 완화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강

화해 삶의 질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 라는

보고도 있다(이선미, 2007; 이신숙, 이경주:

2002). 이 밖에도 사회 지지가 심리 문제

에 한 스트 스의 향력을 조 하는 역할

을 한다는데 많은 연구들이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 지지의 완충

모형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분리-개별화 불안의 계에

서 사회 지지가 완충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

설을 세우고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에 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의 완충효

과 뿐 아니라 이에 한 성차에도 을 맞

추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은 성장과정 에

서로 다르게 사회화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

이다. 즉, 여아들이 남아보다 인 계 지향

이며, 타인과의 친 한 계에 가치를 두도록

강화를 받는 반면에, 남아는 여아보다 자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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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기개방을 억제하며 도움을 구하는 행

동은 가능하면 자제하고(이경주, 1997), 독립

심을 더 자주 강화 받는다(Fagot, 1978; Serbin,

O'Leary, Kent, & Tonick, 1973). 이처럼 성별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회 지지

의 양상이나 효과 등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

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 지지는 성별에 따라 하 요인이 다른

양상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Himle,

David, Jayaratne, & Srinika, 1991), 박진아(2001)

에 의하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정서 지지가,

여학생 집단에서는 정보 지지와 물질 지

지가 심리 부 응인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이 자(1995)의 연구에서는 남

학생 보다 여학생의 경우 불안에 한 사회

지지의 직 효과가 유의하 으며, 남학생

의 경우 우울과 불안에 가장 향을 주는 지

지는 정서 지지 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평

가 지지 다.

사회 지지의 성차는 사회 지지를 제공

하는 ‘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해서는 혼재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조아미

(2005)의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

년 보다 부모의 사회 지지를 더 많이, 그리

고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친구와 교

사의 사회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윤혜정(1993)에 의하면 남자 청

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아버지와 교사의 사

회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여자 청소년

이 남자 청소년보다 친구의 사회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엄태완 외

(2008)의 연구에서는 친구지지 변인에서 유의

한 성차가 나타났고, 장 희(2013)의 연구에서

는 교사지지 변인에서 성차가 밝 졌다. 이처

럼 사회 지지를 제공하는 상에 한 선행

연구에서는 불일치하는 성차들이 존재함에 따

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 지지를 제공하는 사

람에 해서는 세분화 하지 않고 사회 지지

를 제공하는 상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문가 등의 “주변 사람들”로 정의하도록 하

다. 신 사회 지지 하 요인에 한 성

차를 알아보는데 을 두고 박지원의 구분

에 따라 사회 지지를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의 하 요인으

로 나 어 이에 따른 성차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모형이 검증 된다면 학생

의 불안 사회 지지의 성차에 한 이해

를 높이고, 연구된 변인들을 용한 로그램

을 개발함으로써 불안이 높은 내담자들의

응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

며 불안과 같은 부 응을 방 완화시키기

한 방법으로 사회 지지를 보다 효과 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계

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사회

지지 각 하 요인 불안을 측하는 변인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셋째, 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계에서 사회 지지 각 하 요인의 완충효

과는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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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 연구 차

본 연구에는 서울시 소재 8개 학에 재학

인 학생 총 512명이 참여하 는데, 이

21명의 자료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제외하여

최종 으로 491명(남학생 263명, 여학생 228명)

의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검사는 수

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일 으로 질문지가

배부되어 실시되었으며 검사 소요시간은 약

15분 이었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22

세, 여자가 20세 으며, 1학년이 245명(50%), 2

학년이 102명(19.8%), 3학년이 70명(14.2%), 4학

년이 74명(15%)이었다.

측정도구

애착

학생의 부모에 한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

모 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 체

75문항 , 정정숙(1994)이 번안한 부모애착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설문하 다. IPPA는 청소

년을 상으로 부모와 동료에 한 정의 ,

인지 , 그리고 행동 차원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써 신뢰, 의사소통, 소외

의 애착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 차원은 10문항으로( : 나의 부모님은 내

감정을 존 해 주신다) 청소년들의 정서 욕

구에 한 부모 반응의 안정성을 측정하고,

의사소통 차원은 10문항으로( :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

다) 부모와의 언어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며, 소외 차원은 8문항으로( : 부모님

에게 별 심을 받지 못한다) 부모로부터의

정서 유리 는 부모를 향한 분노를 측정한

다. ‘ 그 지 않다’의 1 부터 ‘매우 그

다’의 5 까지 Likert형 5 척도로서 소외 차

원을 구성하는 문항을 포함해 부정 인 문항

은 역채 한다. 총 이 높을수록 부모와 애

착이 잘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는 모 애착과 부 애착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애착’을 알아보고자 했기에 어머

니에 한 애착과 아버지에 한 애착을 따로

나 지 않고, 부모 체에 한 애착을 묻는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체 내 합

치도(Cronbach’s α) 는 .67이었다.

분리-개별화

학생의 분리-개별화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Baik(1997)가 개발한 LAIQ(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를 백지숙, 도 심, 박

성연(1997)이 한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개발

한 도구인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 척도(Korean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를 사

용하 다. 이 척도는 연결의 역인 ‘연결’, 그

리고 두 가지 분리의 역인, ‘부모의 통제’,

‘자아신뢰감’ 이 게 3개의 하 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연결은 청소년과 부모사이에 지속

되는 연결의 계로 7문항( : 부모님과 나는

정서 으로 가깝다),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이

보는 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 로 청소

년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행동을 의미

하는 것으로 4문항( : 부모님은 나의 삶을 좌

지우지하려고 한다), 자아신뢰감은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신념에 한 것으로 5문항( :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 하며 살고 있다), 총 16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의 통제 요인을 구

성하는 문항을 포함한 부정 인 문항은 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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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총 이 높을수록 분리-개별화가 잘되

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 본 척도는 4

Likert 척도로써, 1 ‘별로 그 지 않다’에서 4

‘항상 그 다’의 범 를 보이며, 모든 응답

을 ‘어머니’, ‘아버지’로 나 지 않고 ‘부모’

체에 해 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체

내 합치도(Cronbach’s α) 는 .88 이었다.

사회 지지

지각된 사회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하

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 지지

척도를 윤혜정(1993)이 수정, 보완한 것을 이

자(1995)가 다소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이 게 4개의 하 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 지지 7문항( : 주

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

고 느끼게 해 다), 평가 지지 6문항( : 주

변 사람들은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보 지지 6문항( : 주변 사

람들은 내가 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

와 조언을 해 것이다), 물질 지지 6문항

( : 주변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빌려 것이다)으로 구성되어

총 25문항이다. ‘ 그 지 않다’의 1 부터

‘매우 그 다’의 5 까지의 Likert식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정서 지지에서 .91,

평가 지지에서 .85, 정보 지지에서 .85, 물

질 지지에서 .88, 체 .95로 나타났다.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해 Spielberg, Gorsuch와

Lushene(1970)가 개발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 신동균(1978)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표 화시킨 상태-특성불안 척도를

사용하 다. 상태불안 척도는 피검자가 ‘지 -

재’이 게 느끼고 있는가를 응답하도록 하

여 일시 인 불안상태를 측정하는 반면에, 특

성불안 척도는 ‘일반 으로 느끼는( : 나는

쉽게 피곤을 느낀다)’ 바를 나타내는 비교

안정 인 불안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이

다. 본 척도는 4 Likert 척도로써, 1 ‘별로

그 지 않다’에서 4 ‘항상 그 다’의 범 를

보인다. 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의 안정 인 특성을 측정

하는 것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특성불안 척

도 20문항만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체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84 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통하여 분석되었

다. 각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애착과 분리-개

별화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

시하 다. 둘째, 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사회 지지 각 하 요인이 불안을 측하는

상 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해 각 각의 성별로 애착, 분리-개

별화,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불안을 종

속변인으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

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가 성별

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해 각 각

의 성별에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사회 지지의 하 요인인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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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라 단계 회귀분석에서 측력이 있

는 것으로 밝 진 변수들만을 분석에 투입하

다. 추가 으로 완충효과의 구체 양상을

살펴보기 해 단순기울기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애착, 분리-개별화의 계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애착은 분리-

개별화와 유의한 정 상 (r = .58, p < .01)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반 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작

용하는 개념으로서 안정된 애착이 높은 분리-

개별화와 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은

서로 유의한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사회 지지

하 요인들 모두와 유의한 부 상 을 이루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상 이(r = -.46, p < .01) 애착과 불안의 상

보다(r = -.13, p < .01) 높게 나왔다. 사회

애착
분리-

개별화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불안

애착 -

분리-개별화 .58** -

정서 지지 .19** .51** -

평가 지지 .19** .45** .76** -

정보 지지 .16** .40** .70** .73** -

물질 지지 .18** .40** .68** .67** .66** -

불안 -.13** -.46** -.41** -.42** -.31** -.34** -

**p < .01

표 1. 연구 변인들 간의 상 계( 체성별)

애착
분리-

개별화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불안

애착 -

분리-개별화 .57** -

정서 지지 .26** .57** -

평가 지지 .25** .51** .75** -

정보 지지 .22** .41** .67** .71** -

물질 지지 .19** .38** .65** .62** .60** -

불안 -.15** -.43** -.43** -.43** -.25** -.32** -
**p < .01

표 2. 연구 변인들 간의 상 계(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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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하 요인 에서는 정서 지지와(r =

-.41, p < .01), 평가 지지가(r = .-42, p <

.01) 불안과 가장 높은 부 상 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밝 졌다. 애착과 사회 지지 하

요인들과의 상 은 분리-개별화와 사회

지지의 하 요인과의 상 보다 다소 낮은 편

이었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 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두 성별 모두에게서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남: r = .57, p <

.01), (여: r = .60, p < .01). 한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에서 모든 연구변인은 서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불안은 부모애착, 분리-

개별화, 사회 지지의 모든 하 요인과 유의

한 부 인 상 계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상

분석 결과는 표 2에, 여학생의 상 분석 결

과는 표 3에 제시하 다.

애착, 분리-개별화, 사회 지지 각 하 요인

의 불안 측력에서의 성차

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 사회 지지의

하 요인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어느 것이 불안을 가장

유의하게 측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에 제시된 결과

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애착, 분리-개별

화와 정서 지지가 측변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들 변인이 불안을 측하는 상 요도

를 살펴보면 분리-개별화가 β = -.44로 요

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애착이 β =

.27로 불안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사회

지지의 하 요인인 정서 지지는 β = -.25로

불안을 측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 모형의

체 설명량은 28% 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분리-개별화, 평가 지지가 측변인으로 채

택되었다. 불안을 측하는 상 요도를

살펴보면 분리-개별화가 β = -.40로 요도가

가장 컸으며, 평가 지지는 β = -.28으로 불

안을 측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 모형의

체 설명량은 32% 다.

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계

에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계에 한 사회

애착
분리-

개별화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불안

애착 -

분리-개별화 .60** -

정서 지지 .10** .46** -

평가 지지 .10** .38** .74** -

정보 지지 .09** .39** .74** .75** -

물질 지지 .15** .41** .70** .71** .72** -

불안 -.12** -.51** -.40** -.43** -.41** -.39** -

**p < .01

표 3. 연구 변인들 간의 상 계(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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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완충효과를 알아보기 해 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계 회귀분석의 투입순서는 연구변인의

시간 , 인과 순서에 따라 추론되었는데, 우

선, 부모와 안정된 애착 계를 형성한 학생

일수록 분리-개별화 수 이 높고, 이는 결국

학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던 선행연구(신미, 2006: 장휘숙,

2002; 조화진, 2005; Mattanah, Hancock, &

Brand, 2004)에 따라 (애착 → 분리-개별화)의

순서를 설정하고, 아동이 양육자와의 계에

서 형성한 내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이 성격의 기본 요소로서 인 계양식 정

서조 략 등 삶의 반에 걸쳐 향을 미

친다는 이론과 연구결과(Bowlby, 1969, 1988;

Cassidy, 2001; Hamilton, 2000; Rice, Cunningham,

& Young, 1997)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계에

서 형성된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사회 계

에 한 지각 양상과 사회 지지 망의 형성

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하여 (부모애착

→ 분리-개별화 → 사회 지지)의 순서를 설

정하 다.

이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1단계에 애착과

분리-개별화를, 2단계에 사회 지지의 하 변

인인 정서 지지를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인 애착 × 정서 지지, 분리-개별

화 × 정서 지지를 투입하여 불안에 한

설명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때 다 공선

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Aiken과 West

(1991)의 제안에 따라 변인들을 평균 변환

(mean centering)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 다.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남학생의 경우, 1단

계에서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향을 통제한

후에도 2단계에 투입된 정서 지지가(β=-.25,

p<.001) 불안의 변량을 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효과를 통제한 후 3단계

에 투입된 애착과 정서 지지, 분리-개별화와

정서 지지의 추가 설명량은 1%로 유의하지

남

학

생

독립변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R2 △R2 F

애착 .29*** .27*** -.26***

.24 .24*** 39.96***

분리-개별화 -.59*** -.44*** -.42***

정서 지지 -.25*** -.26*** .28 .04*** 33.18***

애착×정서 지지 .09
.29 .01 20.25***

분리-개별화×정서 지지 -.09

여

학

생

독립변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R2 △R2 F

분리-개별화 -.50*** -.40*** -.39*** .26 .26*** 76.79***

평가 지지 -.28*** -.33*** .32 .07*** 53.39***

분리-개별화×평가 지지 -.16* .35 .03* 39.57***

***p < .001

표 4. 성별에 따른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350 -

않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즉 남학생에서는 연

구에서 검증하려고 했던 사회 지지의 완충

효과가 밝 지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앞서 설정한 계 회귀분

석의 투입 순서에 따라 1단계에서 분리-개별

화를, 2단계에서 사회 지지의 하 변인인

평가 지지를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상호작

용항인 분리-개별화 × 평가 지지를 투입하

여 불안에 한 설명량의 변화를 살펴보았으

며, 이 때 다 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평균을 변환(mean centering)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 다.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1단계에서 분리-개별

화의 향을 통제한 후에도 2단계에 투입된

평가 지지가(β = -.28, p < .001) 불안의 변

량을 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

효과를 통제한 후 3단계에 투입된 분리-개별

화와 평가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났는데,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

로 투입한 3단계 모델의 추가 설명량은 3%

다. 즉 여학생에서는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했

던 사회 지지 하 요인인 평가 지지의 완

충효과가 밝 졌다.

계 회귀분석을 통해 드러난 완충효과의

구체 양상을 악하기 하여 Frazier, Tix,와

Barron(2004)의 제안에 따라 각각의 변인의 평

균값으로부터 표 편차가 -1인 지 을 분리-개

별화가 낮은 수 , 표 편차가 +1인 지 을

분리-개별화가 높은 수 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를 회귀방정식에 입하여 완충

효과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계는 평가

지지 수 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평가 지지가 높은 집단(+1SD) (b

그림 1. 여학생의 분리-개별화와 불안에 있어 평가 지지의 완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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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8, P > .001)과 낮은 집단(-1SD) (b =

-.136, P <.05) 모두 분리-개별화가 높을수록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가

지지가 높았을 때 분리-개별화와 불안 간 부

상 의 통계 유의성이, 평가 지지가

낮았을 때 분리-개별화와 불안 간 부 상

의 통계 유의성 보다 높았다. 이는 평가

지지가 높은 여학생들은 분리-개별화가 높을

수록 불안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록 분리-개별화가 불안에 미치는 향을 완

충하는 것을 시사한다.

지 까지 살펴본 사회 지지 하 요인의

완충효과에서, 남학생에게서는 앞서 불안을

유의하게 측했던 사회 지지 하 요인인

정서 지지의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여

학생에게서는 불안을 유의하게 측했던 평가

지지의 완충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

는 불안에 한 치료 개입을 할 때에 남녀

각각에게 다른 근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계를 살펴보는 한편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

안 간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계를 알아보

기 해 상 분석을 한 결과, 두 변인 사이에

유의한 정 상 계가 밝 졌다. 이는 부모

와의 애착정도가 높으면 분리-개별화가 높고,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낮으면 분리-개별화정도

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까지 청년기

자녀가 부모와 안정 인 애착을 유지하는 것

이 높은 의존성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분리-개

별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안정 인 애착

이 응의 기반이 되어 분리-개별화를 이루어

내고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정체감을 발달

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는 Sullivan과 Suliivan(1980), Bloom

(1987), Greenberg, Sirgel 와 Leitch(1983)의 연구

에서와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정 인 계가 있음을 밝힌 것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분리와 연결은 상호 련 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모와의 안정 인 애착 계가 학생들이 성

공 인 개체화를 이루는 데에 정 인 역할

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 사회

지지의 하 요인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어느 것이 불안

을 가장 유의하게 측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자 학생은 애착, 분리-개별화, 정서 지

지가, 여자 학생은 분리-개별화, 평가 지

지가 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에 한 사회 지지의 역할이 성별에 따

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남자 학생은

타인으로 부터 존경과 신뢰, 애정, 심, 친

감을 느 을 때(정서 지지), 여자 학생은

타인으로 부터의 수용, 정 인 환류, 정

인 평가를 받았을 때(평가 지지) 불안을 감

소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고찰해 보면, 남학생에게서 정

서 지지가 불안의 측변인으로 밝 진 것

은 남성의 경우 보다 독립 이고 강하기 때문

에 정서 지지에 의한 향을 크게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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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는 일반 인 통념을 깨고 있는데,

이는 남성들은 일반 으로 강조되는 독립 이

고 정서표 을 억제하는 사회 인 기 와 압

력으로 인해(Fagot, 1978; Serbin, O'Leary, Kent

& Tonick, 1973), 오히려 정서 인 결핍이 더

커지고, 따라서 정서 인 지지가 불안 수 에

더 요한 향을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평가 지지가 여학생의 불안에서

측력을 갖는 것은 여학생이 더 인 계 지향

이고, 타인과의 계에 가치를 두는 특성이

강하여(Bamett, Brauch, & Biener, 1987) 의미 있

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평가로 인한 심리

향이 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러 연

구들에서는 여학생은 실패에 하여 내 이고

안정 이며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귀인 함으

로써 무력감을 보이고 실패 이후의 수행이 더

조하 다고 보고하는데(Dweck, 1976, 1978),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여학생이 타인에 의한

평가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부정 인 평가에 무력감이 수반됨으로써 불안

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

서 사회 계망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과 소

질을 인정받으며, 의사를 존 받을수록 여학

생은 불안수 이 낮아지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은 사회 지지 하 요인이 불안에 미

치는 효과에 한 성차는 앞선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이 자, 1994),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

게서 사회 지지가 불안에 한 설명력을 갖

는다는 결과는 Cohen과 Wills(1985)가 사회

지지가 정 정서, 개인의 생활 상황에서

측성과 안정감, 그리고 자기 가치에 한

인식을 제공하여 으로써 사회 응에

정 향을 다고 한 것과 일치된 연구 결

과이다.

셋째, 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와 불안

의 계에 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를 알

아 본 결과 여학생에게서는 평가 지지의 주

효과가 확인되는 동시에 완충효과도 밝 진

한편, 남학생에게서는 정서 지지의 주효과

는 있었으나 완충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

는 여학생의 경우 평가 지지가 분리-개별화

의 불안에 한 향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정서 지지가 직

으로 불안을 감소시키지만 이를 완충하는 효

과는 없음을 의미한다. 여학생에서 나타난 평

가 지지의 완충효과에 해 보다 구체 인

양상을 살펴보면, 분리-개별화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모두, 평가 지지가 증가함에 따

라 불안이 감소하 지만, 평가 지지가 높은

경우 분리-개별화가 높을수록 불안이 더 격

하게 감소하고 있다. 즉, 평가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분리-개별화가 불안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회 지지 하 요인의 완충효

과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는 것에 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Higgins(1987)는 남성의 경우 자

기에 한 자신의 이 타인의 보다 좀

더 우세하다고 한 바 있고, 이에 반해 Moretti

와 Wiebe(1999)는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좀

더 자기에 한 타인의 에 주의를 기울인

다하 는데, 이를 토 로 추론해 볼 때 자신

에게 이 있는 남학생의 경우 1차 으로

타인으로부터 지각되는 애정과 심, 친 감

이 불안을 직 으로 감소시키는 주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외부

평가에 향을 많이 받고, 타인의 에 주

의를 기울이는 여학생의 경우 자신이 타인으

로부터 정 으로 평가되는지 여부가 불안을

직 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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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과 Wills(1985)가 말한 완충효과 가설과

같이 2차 으로 스트 스 요인에 한 평가를

변경시키고 처 형태를 변경하거나, 자기 지

각에 향을 미침으로써 스트 스를 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완충효과의 성차는 Himle과 그의

동료들(1991)이 사회 복지사들이 소진될 때 사

회 지지의 완충효과를 여성에게서만 발견한

것과, 안귀여루(1988)가 스트 스와 련된 우

울에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가 여성의 평

가 지지에서만 발견되었다고 밝힌 것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비록 남학생에서는

완충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여학생에게서

평가 지지의 완충효과가 검증된 것은 사회

지지가 부 응, 우울, 내 통제, 스트 스

등에 해 완충 역할을 수행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Lakey & Orehek, 2011; Thoits,

1993)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불안에 한 치료 근

에 있어 남자 학생은 보다 정서 인 심,

애정, 친 감 등의 제공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자 학생은 수용과 정 인 평가 등에 주

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

과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하 유형이 갖

는 완충효과를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에 한 연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계 속에서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를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

모형을 시도하고 검증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불안에 한 사회 지지 하 요인의

불안 측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회 지지 성차의 구체 인

특성을 살펴보았다는데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

과의 계에서 여학생에게서만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가 밝 짐에 따라 사회 지지의 완

충효과에 한 성차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

다.

셋째, 기존에 상반된 연구가 존재하던 애착

과 분리-개별화의 계를 검토하여 이들 간에

정 인 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에

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가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계에서는 검증되었으나 애착과 불안의 계에

서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제한 이 있다. 이는

애착과 사회 지지의 향 계로 인한 것이

었을 수 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애착과 사회

지지의 계를 고려하여 보다 합한 연구

모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험자가 특정 연령이나 학교에 편

되었다는데 한계가 있다. 먼 체 피험자의

반이 학교 1학년 생 이라는 에서 연구

결과를 체 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될 수 있다. 한 여 생의 경우 주된 피험자

는 E여 생으로, 여학생의 연구결과에 특정

학의 특성이 반 되었을 수 있다. 후속 연

구에서는 특정 조건에 편 되지 않은 표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보고법인 설문지에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보고식 검사는 피험자들의

지각과 평가가 상이 할 수도 있다는데 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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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방어 으로 응답하거나 사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 되게 응답하 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분리-

개별화를 살펴보는데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 지 않고 실시하 다. 애착과 분리-개별화

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하여 좀 더 구

체 으로 살펴보기 해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나 어 애착과 분리-개별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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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nxiety: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yo-Jung Kim Seung-Yeon Lee Kyung-Ran Row

Aicorea Songpa AiZone Ewha Womans University Aicorea Songpa AiZ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nxiety, and to compare the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each

gender. The sample comprised 491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The measurements u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 Korean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 Perceived Social

Support Inventory, and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paration-individuation. Second.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motional suppor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prediction of male

university student's anxiety. On the other hand. in female university stud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valuative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to anxiety. Finally, interaction effect of emotional support was

non-significant in male university student's. But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teraction effect of

evaluative support was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more gender-specific,

integrates approaches for anxiety prevention or intervention.

Key words :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Social support, Anxiety, the interaction effect, Gender difference


